
1970년대부터 박물관에서 발굴했던 고고 

유물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물로 지정된 토기 융기문 발을 비롯하여 

독무덤, 장신구 등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와전류와 잡상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와전은 

기와와 전돌의 줄임말입니다. 기와는 지붕 

재목의 부식을 방지함과 동시에 건물 장식용 

이며, 전돌은 무덤이나 지상 건축물을 쌓아 

세우는 용도였습니다.

서화는 조선시대 옛 선조들의 생각과 마음을 

그림이나 문자, 글귀 등으로 표현한 것으로 

담백한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서화실은 

산수화, 화조화, 인물화, 기록화, 서예 등 

주제에 따라 다채롭게 선보이는 감상 공간 

입니다.

민속실은 우리 옛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입니다. 민속유물을 

쓰임새별로 분류하면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군사 무기, 과학, 생업(농업·상업·어업), 사회 

생활(혼례·상례·문방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미술은 삼국시대부터 오랫동안 국가 

후원과 개인의 염원 속에서 탄생한 불심을 

예술로써 표현하였습니다. 여기는 불교조각, 

불화, 사경 등 진정성과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도자기는 흙과 불, 그리고 사람의 손길로 

빚어 탄생한 예술품입니다. 도기부터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 시기별 도자 공예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식 소재와 

기법에 따라 도자기는 특징이 분명하고 

개성도 뚜렷하게 됩니다.

국가민속유산

동궐도(1995) l 東闕圖(1995)

녹유보상화문 전 l 綠油寶相華文 塼 

통일신라

잡상 l 雜像 

조선

대당사부

천산갑

삼살보살

손행자

3층에 위치한 기록실에는 1920년대 경상남도청, 1950년대 임시중앙청, 그리고 현재 건물의

축소 모형과 수리복원 시 수습한 각종 부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유산

조선시대 법궁인 경복궁 동쪽에 있는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궁궐 그림으로 거대한 궁궐과 

산수가 어우러져 일대 장관을 보여줍니다.

이 건물 곳곳에는 박물관으로 수리·복원 

하면서 남긴 옛 벽체들이 있습니다. 지하 

수장고부터 전시실 곳곳에 남겨져 있는 이 

벽체들은 일제강점기의 고통과 한국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흔적입니다.

토기 융기문 발

쇠뿔 모양의 원통형 몸통 끝은 

말머리를 붙였고, 바닥은 두 다리를 

빚어 평면에 세울 수 있게 하였습니다.


